
탄소 배출량 10년간 9% 증가
2002 지구환경보고서, 물 부족에 생물다양성 위협 계속

미국의 환경보호단체인 월드워치가 지구 건강을 진단하는 <지구환경보고서> 19번째 판을 발간, 국내 환경단체

인 환경운동연합이 동시 출간했다.
2002년 지구환경보고서는 1992년 리우 회의에 이어 10년만인 9월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`지탱

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담'이 다룰 의제들을 겨냥해 현재 지구가 직면한 기후변화협약, 인구폭발, 자원분쟁

등 문제를 집중 정리했다.
지구환경보고서는 무엇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량이 1992년 리우 회의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지

난 10년간 줄기는커녕 오히려 9% 이상 증가했다고 경고했다.
가장 실망스런 국가는 미국 이며 탄소 배출을 줄일 부와 기술을 지니고 있는데도 미국의 탄소 배출량은 1990

년과 2000년 사이에 18% 증가했다 고 주장했다.
또 다른 위급한 문제로 물 부족을 지적했다. 1990년대 중요한 국제의제로 부각됐으나 여전히 세계 인구의 3분의

1이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`물 스트레스 국가'에 살고 있다.
지구환경보고서는 2050년에 이르면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해 세계인구의 3분의 2가 이런 물 부족 상황에

처하게 될 것이며, 물 부족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 이라고 경고했다.
또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 역시 지속되고 있으며, 특히 포유류와 조류 1만1000종의 18%가 생존 위협의 가장

높은 단계인 `멸종위기'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.
지구환경보고서는 오늘날 62억명의 세계 인구는 2050년까지 79억명에서 109억명에 이를 것이며, 인구팽창이 불

러일으키는 빈곤 확산, 자원 고갈 등 갖가지 위기들에 대해 전지구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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